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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가 인지하는 성인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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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sidered whether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has implications for elderly's psychological well-being 
so as to improve relationship between adults children and their parents and the qualities of the elderly lives. Subjects 
were 346 elderly parents whose ages 60 over. The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reliabilit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one 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The 
degrees of elderly's ambivalence of their adult children were 10.07, the data showed lower than median. 2)The elderly's 
ambivalence level significantly according to spouse, career, religion, relation of the adults children, and ambivalence 
level were associated with importance of the adults children, education. 3)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elderly's ambivalence 
level were spouse, importance of the adults children, education, religion, relation of the adults children, career, which 
explained about 19% of the total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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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출산율의 저하는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에까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수명연장으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수명(relationship life expectancy)은 

과거보다 길어져 더 많은 세대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

고 있으며 출산율의 저하는 줄어든 세대에 대한 윗세대의 

관심 집중을 가져오는 등 개인의 삶에 있어 세대 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Han & Han, 
2004).

그러한 부모-자녀 관계 중에서도 공적부양 체계가 미

비하고 아직까지도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성인자

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원의 지원이 노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여러 결과

(Han & Hong, 2000; Stoller, 1985; Yoon, 2003)를 볼 

때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관계는 우리의 가족체계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관계는 주로 노부모부양을 중심

으로 한 세대 간 교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와 가장 가까운 혈연이라고 여겼던 장남이 

부양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부양에 있어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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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현재는 부양의식과 가치관

의 변화로 인해 노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나 국가로 

이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이 원만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노부모부양은 문화적인 전통을 많

이 고수하기 때문에 공적 지원체계보다는 가정에서 해결

해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에 의한 돌봄과 부양이 보

편화 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노부모부양은 이용 가능

한 자원과 관계의 친밀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렇듯 

성인자녀와의 결속은 노인의 인생만족에 큰 영향을 주는

데 가족관계는 필수적인 부양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줌으

로서 노부모의 생활에 중심을 이루기 때문이다(Han & 
Hong, 2000; Lee et al., 1995; Stoller, 1985).

이와 같이 부모-자녀 관계는 일생동안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도움과 의존이라는 역동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데 자녀가 어릴 적에는 부모가 양육을 통해 자

녀를 성장시키며 자녀가 성년이 되고 부모가 노인이 되면 

역할역전이 이루어지면서 도움과 의존의 균형은 뒤바뀌

게 된다(Jeong et al., 2013; Kim, 2012). 이러한 상호성

은 규범적 의무감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호혜성에 근

거한 교환이 이루어질 때 갈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Brody, 1985; Tompson & Walker, 1984). 그런데 이

러한 호혜성은 갑자기 형성되기 보다는 어린 시절에 만들

어진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지속되거나 가치나 관심사

의 유사할 때, 노부모의 경제상태나 건강상태가 양호하

고,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기대감이 적은 상태에서 일방적

인 의존과 도움보다는 상호지원형태가 이루어질 때 가능

하다. 
그러나 개인들 간의 관계가 호혜적이지 못하고 일방적

인 의존과 도움이 이루어지는 세대 간 지원형태가 이루어

진다면 도움을 제공하는 편에서는 갈등, 긴장, 부담, 스트

레스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노부모-성
인자녀 간에는 이러한 경우 부정적인 감정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부모-자녀관계로 맺어온 유대감과 

서로 간 책임과 도리를 다한다는 긍정적 정서가 함께 동

반한 양가감정이 나타난다(Fingerman et al., 2006; 
Willson et al., 2003).

연구들(Fingerman et al., 2006; Newsom et al., 2005; 
Pillemer & Suitor, 2002)은 부모-자녀 간에 발생하는 양

가감정은 서로 간의 관계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경우와 

사회적 유대를 더 강조하는 문화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가감정은 스트레스를 야기하

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심리적 복지감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Lee와 

Oh(2006)도 정서표현에서의 양가감정은 심리적 고통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우울증과 불안을 야기하고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부모-자녀 간에 나타나는 양가감정은 생의 전환기

인 자녀의 성인기로의 독립, 노부모의 의존기로의 변화, 노
년기 배우자의 상실을 경험하는 부모 등에서 특히 많이 나

타난다(Fingerman et al., 2006; Jung & Dayton; 2008). 
기존의 연구들은 성인자녀들이 노부모를 효과적으로 부양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노부모를 부

양하는 자녀들이 보이는 노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인 긴

장, 좌절감, 걱정, 근심, 감정적 소모, 사생활의 침해 등 부

양스트레스, 부양부담감을 알아보고 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노부모는 

의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고 수혜자의 입장만으

로 여겼기 때문에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감정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보다 높은 삶의 질과 독립성을 추

구하는  경제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반면 실직, 만혼, 자녀양육 등 성인자녀의 불안정한 

독립이 노부모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여겨지게 되고 자녀

에 대한 기대가 노부모의 뜻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에 성

인자녀로 인한 부정적 정서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아버지, 어머니)의 입장

에서 성인자녀(아들, 딸)에 대해 갖는 양가감정의 정도는 

어떠하며 이러한 양가감정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가 인지하는 성인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은 

어떠한가 ?             
둘째, 노부모가 인지하는 성인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가 ?
셋째, 노부모가 인지하는 양가감정에 대한 사회인구학

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Ⅱ. 선행연구 고찰

1. 노부모-성인자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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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관계는 일생을 통해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

계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과거에 비해 인간의 평균수

명이 늘어나면서 관계 지속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생을 함께 

하는데 특히 부모의 나이가 들어가는 중년기 이후에 갖는 

성인자녀와의 유대감은 그들의 육체적, 사회적 및 심리적 

안녕감을 얻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노

년기에 가장 중요한 물질적, 도구적, 심리적 지지의 제공

자 역할은 주로 성인자녀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

분의 연구들(Cheng & Chen, 2006; Kwon & Cho, 2000; 
Lee & Lee, 2002; Lee & Park, 2009; Yoon & Heo, 
2007)은 노년기에 갖는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노후의 삶

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노년사회학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경쟁적 패러

다임으로 결속-갈등 model 과 양가감정 model을 발달시

켜 왔는데 그 이유는 사회변화가 진행되어 오는 상황에서 

복잡한 가족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Lowenstein, 2007). 
먼저 1970년대에 시작된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

갈등 model에서 제시한 부모-자녀 간의 결속을 살펴보면 

유아기에 형성되었던 부모에 대한 애착의 감정이 서로 간

에 신뢰감과 안정감을 갖게 하고 이러한 정서는 생을 통

해 지속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애착관계가 전 생애적

으로 지속된다는 것은 유아기에 갖았던 부모에 대한 애착

행동이 변화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형태를 달리한 애착행동이 나타나 애착대상에 대한 기대

는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다. 즉, 유아기의 애착이 부모, 
특히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신체적인 접촉, 가까움, 의사

소통으로 나타난다면 성인기에는 심리적 친밀감과 접촉

에의 성향인 주거의 근접, 정기적인 방문, 도움, 화해 등 

애착대상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한 보살핌과 돕는 행위로 

나타난다. 또한 부모는 어린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하며 

성장을 돕고 성인기가 되었을 때 경제적 도움이나 가사 

및 손자녀 돌보기 등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나 지

원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 간에 형성된 애착의 감정은 거리

가 떨어져 있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추억, 
목적, 취미, 가치의 공유 등과 같은 상징적 의미나 전화나 

편지 등으로 유지된다(Bowlby, 1980; Cicirelli, 1983). 
한편 유아기의 애착은 자녀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

는 형태를 나타내지만 노년기에는 역으로 노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각각의 세대가 다음의 또는 

이전 세대를 돌보아 줄 상호의무감과 유대감으로 형성된

다. 
Bengtson과 Roberts(1991)는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

속을 결합(association), 애정(affect), 일치(consensus), 기
능(function), 규범적인(normative), 그리고 가족구조

(family structure) 등 6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영역은 가족관계의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잡고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와 가족의 응집력을 가져오는데 큰 공헌을 하

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노부모-

성인자녀 간의 교환관계를 논하면서 관계의 호혜성으로 

인한 세대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주장하였다. 즉, 노부

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제공되는 도움과 자녀세대에서 

노부모세대로 제공되는 도움 간에 균형과 보상이 이루어

질 때 두 세대 간에는 상호성을 갖으며 사로를 동등하게 

지각하고 서로에게 정적인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

나 두세대 간의 관계 속에서 지불하는 많은 비용과 적은 

보상은 상대에 대해 빈번한 갈등을 경험하고 상대방에 대

한 배려보다는 자기중심적이 된다(Cicirelli, 1983; 
Mammen & Sanders, 1992). 

Thompson과 Walker(1984)도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에 

상호도움의 정도가 비슷한 호혜적인 상황에서는 애정의 

정도는 비슷하지만 비 호혜적인 상황에서는 가장 낮은 애

정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부모-성인자녀 간에는 

상호원조나 접촉과 같은 객관적인 도움의 정도보다는 애

정이나 결속과 같은 주관적인 유대감이 중요한데 이러한 

관계의 질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담감과 긴

장, 갈등, 스트레스 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

부모와 애정이 돈독한 성인자녀들은 노부모부양으로 인

한 비용을 더 적게 느끼고 높은 안녕감과 낮은 스트레스

를 보고하였으나 노부모와 관계의 질이 낮은 자녀들은 걱

정, 근심, 우울과 같은 스트레스를 나타낸다고 Barnett et 
al.(1992)은 밝히고 있다. 

부모-자녀 간의 애정이 긍정적인 감정이라면 갈등은 

부정적인 정서이다. 가족 내로 국한 시킬 때 갈등은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며 욕구나 가치, 성격, 
가족 내 자원의 사용과 분배 등 여러 측면에서 대립 또는 

심리적 불균형, 부조화 등을 통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두 세대 간의 세대 

차와 어느 한편의 과도한 의존성에서 비롯되는데 Suitor
와 Pillemer(1988)는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2년에 걸친 종단적 연구를 통해 노부모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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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지 않고, 자녀에게 의존적이며, 노부모와 성인자녀

가 유사하지 않은 가족상태일 때, 성인자녀의 나이가 적

은 경우 갈등은 높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Seelbach와 

Sauer(1977)도 노부모가 과도하게 의존적이며 개입하고 

자녀의 사생활을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자녀는 역

할역전의 갈등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에 상호 호혜적이지 못하고 일방이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때 애정은 줄어들게 되고 부담으로 느끼며 

갈등의 정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후 Luescher와 Pillemer(1998)는 노부모-성인자녀 

간에 나타나는 복잡한 정서 인 양가감정 model을 소개하

면서 관계에 있어 긍정적이고 부정적 감정이 공존하게 되

는 양가감정은 결코 세대 간의 관계를 이롭게 하지 못하

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낮추게 된

다고 주장하였다. 
자녀의 입장에서 본 양가감정의 발생은 노부모부양에 

따른 의무감에 수반되는 요구가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할 

때 나타나며 이러한 감정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며 자기만족과 가치감을 얻는 긍정적인 결

과보다는 전반적으로 잠재된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Seelbach, 1978; Stehn & Wilson, 2012). 그리고 노부모

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고, 성인자녀 가족의 

해체로 인한 문제, 맞벌이 자녀가족의 손자녀 돌보기와 

같이 성인자녀가 오히려 노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

어나는 등 성인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이에 못 미칠 때 양

가감정이 나타난다. 
따라서 양가감정의 발생은 어느 일방이 아닌 양 세

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이러한 정서에 대한 올바

른 이해와 극복 방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2. 양가감정((ambivalence)

1) 노부모의 양가감정과 심리적 복지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와 19세 이하 자녀와의 관계는 법

과 사회적 제재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에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은 거의 없다. 최근에 학

자들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결속-갈등이

라는 양극단의 개념보다는 양가감정이라는 개념으로 접

근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부모-자녀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이라는 분명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그 내면에는 유대감, 애정, 결속과 같은 긍정적인 감

정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양가감정은 양면가치라고도 하며 애정과 증

오, 존경과 경멸 등 동일대상에 대해 정반대의 감정이 동

시에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Fingerman et al., 2006; 
Fingerman et al., 2008; Jung & Dayton; 2008; Lee & 
Oh; 2006; Lowenstein, 2007). 즉, 어떤 동일대상에 대한 

모순된 상반된 감정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감정은 

서로 모순되면서도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를 충족시키기 힘들다. 그 이유는 어느 한 감정을 포기해

야 갈등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양가감정은 심한 스트레스와 긴장상태를 유도하게 된다.  
 이와 같이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양

가감정은 서로 상반된 가치를 지닌 감정들이 마음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형태이다. 즉 1) 한 사람의 마

음속에 사랑과 미움 등 상반된 감정이나 태도가 존재하고 

2)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목표를 향해 동시에 충돌하

며 3) 타인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신속하게 바꾸는 경향

이 있다. 
이렇듯 양가감정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혼합된 정서의 

경험은 단지 부정적인 감정인 갈등을 경험할 때보다 오히

려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헤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가 부정적 정서만을 경험한다면 그 상황에 적응해 버리고 

부정적 정서를 주는 상대에게 더 강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그 상대를 피하면 되지만 양가감정은 애정, 의무, 자기만

족, 자기성취 등 긍정적인 정서가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결국 많은 스트레스를 낳게 된다. 
따라서 양가감정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과 더 높은 상

관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우울증, 강박증, 불안과 같은 심

리적인 문제와 더 나아가 신체적 문제를 일으키고 이 정

도가 심할수록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Emmons 
& Colby, 1995; Hyoo, 2000). King과 Emmons(1990)도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부정적 정서를 통제할 뿐 아

니라 정서표현을 통제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인 심

리적 부적응을 낳기 쉽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정도가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에 접하게 되면 

문제 중심 대처를 하지 못하여 우울감은 더 높아진다(Ha, 
1997).    

Lowenstein(2007)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노부모의 감정을 조사한 연구를 통해 성인자녀에 대한 양

가감정 발생은 노부모의 삶의 질을 매우 낮게 하는 원인

이 된다고 하면서 양가감정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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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혔다. 이외에도 최근의 연구들(Connidis & 
McMullin, 2002; Fingerman et al., 2008; Hay et al., 
2007)은 세대 간에 존재하는 양가감정이 심리적 디스트

레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인이 부모 또는 자

녀에 대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양자를 모두 가질 

때 그들은 더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애정과 갈등이라는 정서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가감정은 사회적 구조가 가족관계

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Connidis & 
McMullin, 2002; Luescher & Pillmer, 1998).     

2) 양가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대 간의 양가감정에 관한 이론과 연구는 사회학에서 

부터이다(Fingerman et al., 2006). 연구는 가족 내에서의 

서로 다른 지위, 역할로 인한 기대가 세대 간에 모순된 

기대감을 낳게 되고 이 기대감이 상반된 감정인 양가감정

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부모자녀 관계는 한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정서적 

반응이라는 심리적 맥락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할

중심이론에서는 역할에 높은 가치를 둔 사람은 역할과 관

련되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가 나타나고(Martire et 
al., 2000), 감정평가이론에서는 개인적으로 관련된 관심 

상황에서 강한 감정적 정서 반응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Lazarus, 1991). 이와 같이 특정 영역에 대한 개인의 가

치 기저에 따라 양가감정의 정도는 달라지는데 13-99세

까지의 개인을 대상으로 양가감정을 조사한 Fingerman 
et al.(2004)은 사람들은 친밀하지 않은 사람보다 친밀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많은 양가감정을 갖는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다양한 역할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

는 사람들 역시 그들 부모나 자녀에 대해 더 많은 양의 

양가감정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양가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

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여러 학자들

(Connidis & McMullin, 2002; Willson et al., 2003; 
Umberson, 1992)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양가감

정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나 딸이 가족 간의 

접촉이나 의사소통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아버지나 아들보다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illemer과 Suitor(2002)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

에 대해 어머니들이 더 많은 양가감정을 경험한다고 하

였으며 Spitze와 Gallant(2004)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자

녀의 도움을 받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양가감정을 경

험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상태와 건강상태는 세

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양가감정의 결정요소이다

(Deimling & Bass, 1986; Jung & Dayton, 2008; Kim, 
2012; Lee & Seo, 1991; Willson et al., 2003; Zarit et 
al, 1986).  

그리고 양가감정은 감정의 조절에 어려움을 갖기 때문

에 연구들(Carver, 1997; Fingerman et al., 2006, 2008; 
Gunthert et al., 1999)은 부모나 자녀의 신경증이 양가감

정을 낳는다고 보고한다. 
이외에도 문화와 인종(Fingerman et al., 2006; 

Matsumoto, 1990; Suh, 1994),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접

촉(Connidis & McMullin, 2002; Willson et al., 2003), 
연령(Fingerman et al., 2006; Shaver et al., 1987; Hyoo, 
2000), 거주지역(Willson et al., 2003), 자녀수와 가족크

기(Fingerman, 2001; Fingerman et al., 2006), 직업유무

(Fingerman et al., 2006), 종교(Willson et al., 2003) 등
이 양가감정과 관련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대상은 전남 동부지역의 K, S, Y 시에 거주하

는 기혼 성인자녀를 둔 60세 이상 된 남녀노인이다. 조사

는 2013년 5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조사원들의 개별면

접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원들은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진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로 구성하였

으며 연구의 의도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를 임의 표집하여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총 40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

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자료로써 충분하지 못한 54부

를 제외한 총 346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노부모가 인지하는 성인자녀에 대한 양가감정과 심리

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는 구조화

된 질문지에 의하여 조사되었다.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인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문항, 노부모의 양가감

정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노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알

아보기 위한 문항 등 총 3부분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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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노부모-성인자녀관계, 
연령, 교육수준, 은퇴이전 직업, 종교, 배우자의 유⋅무, 
거주형태, 건강상태, 월 생활비, 경제상태, 자녀와의 접촉

상태(전화 또는 이메일, 직접 만남), 대상자녀의 중요도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양가감정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가감정 척도는 Fingerman et 
al.(2008)이 연구에서 사용한 양가감정 척도를 우리의 부

모-자녀 관계에 맞게 수정·보완한 14문항으로 구성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양가감정 척도는 ‘나는 아들(딸)을 이해

한다’, ‘나는 아들(딸)과 협조적이고 사이가 좋다’ 등 긍

정적 질문 7문항과 ‘나는 아들(딸)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

고 생각한다’, ‘나는 아들(딸)이 일처리를 제대로 못한다

고 생각한다’ 등 7문항은 부정적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다’에 3점, ‘보통이다’에 2점‘, ’그렇지 않

다‘에 1점을 부여한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세

대 간의 양가감정은 Griffin의 공식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다.

Griffin의 양가감정 산정공식 : (Positive + Negative)/2 
- [Positive - Negative] + 1.5

양가감정의 정도는 공식을 통해 긍정적 감정을 묻는 7
문항과 부정적 감정을 묻는 7문항이 동시에 가장 높은 점

수로 존재하는 22.5점을 양가감정이 가장 높다고 해석하

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감정이 존재하는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로 7문항 존재하고 앞선 감정과 다른 감정

이 가장 낮은 점수로 7문항 존재할 때 1.5점을 얻게 되면 

양가감정은 가장 낮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양가감정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 .86 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A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는데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

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2) 조사대상자인 노부모의 양가감정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3) 조사대상자인 노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

가감정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과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을 하였다.
4) 노부모의 양가감정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상대

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을 하

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2. 노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의 정도

노부모가 성인자녀에 대해 갖는 양가감정의 정도가 다

음 <Table 2>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와 같이 자녀에 대

한 양가감정의 정도는 10.07점(최대: 22.5점, 최소: 1.5
점)으로 중앙값인 12점보다 낮아 조사대상 노부모의 성

인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구의 선행연구인 Fingerman et 
al.(2006), Fingerman et al.(2008)의 연구보다는 높은 수

치를 나타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

가 서구의 연구결과와 다른 이유는 동⋅서양이 가져오는 

문화적 차이로 보인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가족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

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도 높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

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양가감정은 더 생성

된다고 볼 수 있다. 한.중.미국 대학생의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 본 Suh(1994)도 연구

를 통해 중국학생이 미국학생보다 양가감정의 수준이 높

았다고 하면서 정서표현에 대한 평가와 감정은 문화에 따

라 다른 수준을 갖는다고 하였다.
노부모의 성별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았으며 

어머니-아들 간(11.24점) 관계에서 양가감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딸 간(8.92점)의 관계에서 양가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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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Relation

father-son 92 26.6
father-daughter 67 19.4

mother-son 100 28.9
mother-daughter 87 25.1

Age

60-64 41 11.8
65~69  55 15.9
70-74
75-79
≥ 80

 61
 95
 94

17.6
27.5
27.2

Education

No 76 22.0
Elementary School 159 46.0

Middle School 62 17.9
≥ High School 49 14.2

Spouse
Yes 188 54.3
No 158 45.7

Religion
Yes 231 66.8
No 115 33.2

Career

Agriculture, Fishing business & Cattle 
farming 169 48.8

Professional/Management/Public Servant 32   9.2
Sales & Servise 73 21.1

Housewife 72 20.8

Living State
Alone 111 32.1

With Spouse 138 39.9
with Children 97 28.0 

Health State
Poor 112 32.4

Moderately 137 39.6
Good 97 28.0

Economic State
Poor 125 36.1

Moderately 153 44.2
Good 68 19.7

Monthly living expenses
≤500,000 179 51.7

510,000~1,500,000 143 41.3
≥1,510,000 24 6.9

Telephone contact
daily & 3-4 per week 113 32.7

1-2 per week 150 43.4
 1-3 per month 83 24.0

Face contact
daily & 3-4 per week 80 23.1

1-2 per week & 1 per month 137 39.6
1-5 per year 129 37.3

Importance
best 156 45.1

among 3 148 42.8
among 6 42 12.1

Total 346 100.0

<Table 1>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렇듯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양

가감정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연구마다 일치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생활에서 자

녀들과 접촉 또는 의사소통을 통한 돌보는 역할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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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Relation Mean SD

Ambivalence

father-son  9.56 5.00

father-daughter  8.92 4.24

mother-son 11.24 3.71

mother-daughter 10.55 3.97

Total 10.07 5.83
* ambivalence level (Meadin: 12.00 )

<Table 2> Ambivalence level of  elderly

Variable Category N Ambivalence 
M SD t(F) Dun.

Relation

fa-son 92 9.56 5.00

1.22*

B
B
A

AB

fa.-dau.
mo,-son
mo.-dau.

67
100
87

8.92
11.24
10.55

4.24
3.71
3.97

Religion
Yes
No

231
115

10.23
15.02

4..25
5.60

2.78** B
A

Career

Agriculture, Fishing 169 15.23 5.39

3.05**

A
Professional, management, public servant  32 9.47 5.32 B

Sales & servise 73 11.43 4.30 AB
Housewife 72 11.59 3.46 AB

Living State
Alone

 with spouse
 with children

111
138
97

11.24
12.03
10.30

3.94
5,51
4,32

0.78
A
A
A

Spouse
Yes
No

188
158

16.16
10.70

6.80
4,15

3.65** A
B

Age
children

Education
Health State

Monthly Living Expenses
Economic State telephone contact

face contact
impotance

ｒ= .01
ｒ= .04
ｒ= .10*
ｒ=-.07
ｒ= .05
ｒ=- .07
ｒ= .02
ｒ=- .00

 ｒ= .12*

* p<.05, ** p<.01,  *** p<.001

<Table 3> Ambivalence by background variables

더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Connidis와 McMullin(2002), Fingerman et al.(2006), 

Willson et al.(2003)도 연구를 통해 어머니와 자녀 간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아버지와 

자녀 간에 갖는 것보다 더 많다고 밝혔다. Pillemer과 

Suitor(2002)도 그들의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과반수 

이상이 그들의 자녀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하

였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어머니-아들 간에 양가감정

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한국사회가 갖는 남아선호사상이

라는 사회문화가 빚어낸 결과로 보인다.  

3.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가감정

노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가감정은 다음 

<Table 3>와 같다. 먼저 노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양가

감정은 배우자 유·무(F=3.65, p<.01), 은퇴이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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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05, p<.01), 종교(F=2.78, p<.01), 자녀와의 관계

(F=1.22, p<.05)에서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은퇴이

전 직업이 농⋅어업등에 종사했던 경우가 전문직이나 관

리직, 공무원이었던 경우보다, 종교를 갖지 않은 경우가 가

진 경우보다, 어머니-딸 간의 관계가 아버지-아들, 딸 간의 

관계보다 양가감정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자녀의 중요도

(ｒ=.12, p<.05), 교육수준(ｒ= .10, p<.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
녀에 대한 중요도가 높을수록, 노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 가운데

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자녀에 대한 양

가감정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는 사별을 통해 홀로 된 노인

들이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대에 못 미칠 때 

양가감정이 높았다는 연구(Jung & Dayton, 2008)와 상반

된다. 그러나 그들 연구에서도 홀로 된 시점에 따라 양가감

정의 정도는 달라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홀로 된 시점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부모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고 조절

할 수 았는 능력이 생겨 성인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은 감소

해 간다고 하면서 양가감정을 생애주기에 따라 연구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가감정은 관계에 있어 서로 간

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양가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도 자녀를 중

요하게 여기는 노부모일수록 양가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Fingerman et al., 
2006; Willson et al., 2003)에서 지적한 노부모의 건강상

태와 경제상태는 본 연구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4, 노부모가 갖는 양가감정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

인의 영향력

노부모가 갖는 양가감정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진단 과정으로 

잔차분석을 통한 Durbin-Watson 계수를 알아 본 결과 

Durbin-Watson 계수가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 간

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00 <ｒ<- 0.67로 선형관계가 존재하

지 않았고 1.90 < VIF < 2.01의 범위로 VIF가 10이상일 

때 발생하게 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

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와 같이 노부모가 성인자녀에 대해 갖는 양가감정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총 1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그 

중 배우자유⋅무(β= .20)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

으며 자녀의 중요도(β= .16), 교육수준(β=.16),ℬ종교(β
=-.14), 노부모-자녀관계(β=.12), 은퇴이전 직업(β=.12) 
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녀가 중요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을수

록, 어머니-아들 관계일수록, 은퇴이전 직업이 농⋅어업 

등의 직업을 가졌던 경우일수록 노인의 양가감정은 높았

다. 본 연구결과에서 양가감정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

인 배우자의 유⋅무는 Jung과 Dayton(2008)의 연구결과

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연구 결과를 

통해 배우자의 상실은 성인자녀에게 부양의 부담과 더불

어 노인들의 의존 및 자율성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노

인들의 성인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은 높아지고 그들의 복

지에도 손상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홀로 된 상태에 적응하게 되고 성인자녀도 노부모와 

유쾌하지 않은 상황은 되도록이면 피하기 때문에 양가감

정의 정도는 달라진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부모-성인

자녀 관계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착정도가 강하여 오히

려 배우자의 부재 시보다 생존해 있을 때 자녀에 대한 애

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또한 중요

하게 생각하는 자녀일수록 양가감정이 높아지는 것은 부

모-자녀 간의 심리적 유대가 세대 간의 양가감정에 기여

한다는 선행연구(Fingerman et al., 2004, 2006)의 결과

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접촉빈도는 양가감

정의 영향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객관적 유대감보다는 주관적 유대감이 양가감정을 낳은 

주요요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어업 등의 직업을 가

진 경우에 양가감정이 높았다는 본 연구결과 역시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양가감정이 높았다는 Willson et 
al.(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부모-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긍

정과 부정의 혼재된 정서인 양가감정을 알아보고 이러한 

감정에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알아

보았다. 본 연구는 노부모-성인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 관계의 모색을 통해 노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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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Variables   

Ambivalence
Elderly (N=346)

B     βℬ    (step)ℬ

Rrelation a)
Age

children
Education
Career a)

Religion a)
 Spouse a)

Living State a)
Health State

Monthly Living Expenses
Economic state

Telephone contact
Face contact
Impotance

         2.17
         0.01
         0.03
         2.19
         2.07
       - 2.17
         2.31
         0.06
       - 0.10
         0.41     
       - 0.88
         0.66
       - 0.49
         2.20  

          0.12*
          0.00
          0.00
          0.16*
          0.12*
        - 0.14*
          0.20**
          0.01
        - 0.08  
          0.04   
        - 0.02
          0.03
        - 0.01
          0.16* 

(5)
  

(3)
(6) 
(4)
(1)

(2)

상수

R2
F값

 53.87
  0.19
  7.10***

* P<.05,  ** P<.01,  *** P<.001 
a) The following variables is treated as a dummy variable. 
   Relation : mother-son(1), Etc(0)  
   Career :  Agriculture,Fishing(1), Etc(0)   
   Religion :  Yes(1), No(0)
   Spouse : Yes(1), No(0)
   Living State : with Spouse(1), Etc(0) 

<Table 4> Variables influencing on ambivalence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전라남도 동부권에 위치한 K, 

S, Y시에 거주하는 남녀노인 346명으로 2013년 5월 6일

부터 6월 8일까지 조사원들의 개별면접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신뢰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의 정도는 

중앙값보다 낮아 조사대상 노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양

가감정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성인자녀와의 관계

에 있어서는 어머니-아들 간의 관계에서 양가감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딸 간의 관계에서 양가감정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가감정은 

배우자 유 · 무, 은퇴이전 직업, 종교, 자녀와의 관계에서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은퇴이전 직업이 농⋅

어업등에 종사했던 경우가 전문직이나 관리직, 공무원이

었던 경우보다, 종교를 갖지 않은 경우가 종교를 가진 경

우보다, 어머니-딸 간의 관계가 아버지-아들, 딸 간의 관

계보다 양가감정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자녀의 중요도, 
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한 중요도가 높을수록, 노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은 높

았다.
셋째, 노인들의 양가감정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

은 총 1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그 중 배우자유⋅

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자녀의 중요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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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준,ℬ종교, 노부모-자녀관계, 은퇴이전 직업 순이었

다. 즉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녀가 중요할수록,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어머니-아들 관계일수록, 
은퇴이전 직업이 농⋅어업 등의 직업을 가졌던 경우일수

록 노인의 양가감정은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노부모들은 성인자녀에 대한 양가감정

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행

연구 고찰에서 보았듯이 양가감정의 존재는 분명히 노부

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받는 부정적 정서를 다른 긍정적 방향으로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부모의 자율성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는 개인 또는 가족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여가와 놀이

문화, 사회참여 등의 프로그램 개발, 전문적인 상담서비

스, 부양정책개발 등 사회적인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

요하다. 
둘째, 서구의 연구결과에 비해 우리나라 노부모의 양가

감정이 낮게 나타난 것은 집단주의가 강한 사회⋅구조적

인 배경으로 보이며 직계주의를 지향했던 가족구조로 자녀

에 대한 부모의 조건없는 내리사랑의 결과로 보인다. 즉, 
양가감정의 표현보다는 ‘팔자 소관’,  ‘내 잘못이 크다’, 
‘오죽 했으면’, ‘가슴 아프다’ 등 분노를 상쇄하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자녀에 대한 애정과 기대감을 유지해 온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어머니의 아들에 거는 중요도와 기대감이 

양가감정을 높이는 것으로 보아 ‘남아선호 사상’과 같은 

한국적 자녀 가치관과 사고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아들과 딸의 

구별은 없어져야 하며 자녀를 개인의 소유물로 보기보다는 

자율적인 인격체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양가감정이 발생되는 자녀가 있다면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자녀와의 관계 전환 등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배우자의 생존이 노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양

가감정을 높이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노년기의 노

부부관계의 중요성보다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더 집착

하지 않나 사료된다. 물론 조사지역이 도⋅농 복합도시

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잔존해 있

다고 보이지만 앞으로는 노년기가 길어져서 두 부부만 남

는 빈 둥우리기가 길어지고 결혼만족이 노년기의 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결혼에 대한 의미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노년기 부부관계는 성인자녀 관계에 앞선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한 노후를 갖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관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자녀에 대한 의존보

다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관심을 갖도록 노인대상의 교육

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부모의 성인자녀에 대

한 양가감정은 전화연락이나 만남과 같은 접촉빈도와는 

관련이 낮고 노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

느냐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양가감정은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객관적인 유대감보다

는 주관적인 유대감에 의해 달라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

과를 볼 때 자녀에 대한 소중함이라는 의미를 전환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관계의 소중함에 있어서는 세대 

간 상호성에 근거하겠지만 우리 가족관계에서 보이는 부

모의 자녀에 대한 소중함은 부모 중심의 일방적인 사고가 

지대한 만큼 자녀를 종속적으로 여기면서 규범적으로 움

직여 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체로 

인정하는 노부모-성인자녀 관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

상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조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는 어렵다. 한 예를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에서는 노인들

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양가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

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선행연구들은 노인

들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는 자립과 독립생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양가감정 발생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빈곤한 노인은 나이가 들어감

에 따라 건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취약함을 나타내 

노인들의 삶의 질을 위협받게 된다. 결국 이러한 취약함

이 자녀에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상호 세대 간 양가감정을 

갖게 되고 양가감정의 발생으로 인해 노인들의 심리적 안

녕감을 해치게 되어 노인의 복지감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제 조사에서도 노인들의 대

부분은 한, 두 가지의 병은 다 가지고 있어 건강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이 될수록 질환은 늘어난

다고 하지만 노화과정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질환은 과거

로부터 형성된 나쁜 생활습관, 부적절한 식사, 운동부족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생애교육의 일환으로 어린 시절부

터 범 국민적인 건강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

국가인 호주에서는 임산부나 고령자에게 필수적인 영양

소인 칼슘, 철 등의 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

을 볼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의 건강

관리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들

에 대한 생활비 보조, 세금우대나 할인혜택, 가족수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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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의 지급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차원에서의 소

득보장정책이 우선되어 노인들이 갖는 경제적 문제를 해

결해 주는 것도 양가감정 발생을 조금이나마 억제하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은 노부모가 다양한 역할에 가치를 두는 경우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역할에 따른 또 

다른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노인 스

스로가 바쁘면 성인자녀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그들의 결

정에 덜 집중하며 집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

가감정의 방지를 위한 노부모의 자율적인 기능으로 취미

생활,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수강 등의 다양

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역할에 가치를 둘 

때 노부모-성인자녀 관계는 독립적인 배출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노부모를 대상으로 성인자녀와의 관

계에서 나타나는 양가감정을 조사하였는데 성인자녀가 

많은 경우 조사의 표적이 되는 아들, 딸 간의 관계로 초

점을 집중시키는 어려움을 배제할 수가 없다. 또한 노부

모 일방의 조사보다는 성인자녀와 함께 쌍으로 조사가 된

다면 더 좋은 연구결과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점

은 후속연구에서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조사가 전남 동부권에 위치한 중소도시들에서 이루어졌

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지역적인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많은 선행연구들은 양가감정이 갖는 혼합된 정

서의 특성 상 그 영향요인으로 신경증과 같은 병적 소인

을 투입변인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가감정에 대한 영향

요인의 설명력이 그다지 높게 산출되지 않음은 기타 영향

요인이 배제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부모가 성인자녀에 대

해 갖는 양가감정을 알아봄으로써 세대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의 격차를 줄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심

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노부모, 양가감정, 성인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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